2018년도 학술답사 보고서 by 서울대학교국어국문학과
2018년도 학술답사 보고서
2018년도 학술답사 보고서 541
1. 답사 개요
• 일정: 2018. 5. 10(목)∼2018. 5. 11(금)
• 장소: 경기도 양평 및 여주 일대
• 지도교수: 김명호, 양승국, 이종묵, 정승철, 김유중, 방민호, 정병설, 조현
설, 김종욱, 조해숙, 박진호, 황선엽, 문숙영, 이진호, 나수호, 서철원
• 인솔조교: 조혜진, 한경희, 김수영 
• 참가학생: 학부생 58명, 대학원생 47명
2. 답사 일정
1박2일 동안 진행되었던 2018년도 학술답사에서는 다양한 장소를 방문했
다. 모든 방문지가 역사적이거나 국어학적, 국문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 의미만큼이나 고고하고 아름다운 곳들이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공간은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이다. 나는 그곳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그날 밤 황
순원의 문학세계를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미 황순원에 대해 조금이
라도 알고 있던 터라 그곳에서의 이야기를 더 유심히 보고 들으며 기억했는
지 모른다. 그러나 굳이 그 때문이 아니더라도,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의 
존재가 문학세계를 배경으로 한 테마파크이자 그 지역의 랜드마크라는 사실
은, 그리고 그것이 물질주의가 팽배한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서 그 존재를 잃
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으리
라는 게 나의 소견(所見)이다.
황순원은 1915년 3월 26일 평안남도 대동군 재경면 빙장리에서 세 아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시 104편, 단편소설 104편, 중편 1편, 장편 8편
에 달하는 수많은 작품을 창작했으며, 순수와 절제의 미학을 이룬 작가로 평
가받는다. 특히 그는 본인의 문학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정신적 아름다움과 
순수성을 몸소 지키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가 일제강점 당시 
읽히지도, 출간되지도 못할 작품을 그래도 은밀하게 모국어로 창작했었다는 
사실에서 그의 고귀한 성품이 드러난다.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은 그의 고결한 삶과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542 冠嶽語文硏究 第43輯 　
조성한 테마파크다. 황순원의 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국민소설로 널리 사랑받
는 ｢소나기｣가 현실적 공간으로 재현되어 있다. 이 테마파크가 양평군에 위
치한 이유도 소설 내에서 소녀 가족이 이사를 갔던 곳이 바로 양평읍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작품 중 ｢소나기｣를 테마로 삼아 문학촌을 꾸민 것은 황순원
의 문학에서 드러나는 동화적이고 인간적인 세계 속에서 일상의 번거로움을 
지우고 동심을 회복하자는 의도를 담고 있다. 소나기마을 자체는 약 1만 4천 
평의 부지 위에 조성되었고, 문학관은 3층짜리로 규모가 약 8백 평에 이른다. 
때문에 소나기마을에 오게 되면 한 명의 문학세계를 위한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인 그 외면에 압도되기 십상이다. 소나기마을을 건립하는 데에 124
억 원이 투자되었다고 하니 그럴 만도 하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긴다. 이 대단한 금액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겠느냐는 것이다. 사실 이 질문도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것인데, 무언가
를 투자했다면 그만한 것이 우리에게 돌아와야 한다는 자본주의적 교환논리
가 이 질문의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소나기마을은 이러한 자본주의적 
시각에선 납득할 수 없는 공간이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은 이 장소의 성격이 
곧 문학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시간과 노력까지도 자본으로 환원되는 세상 
속에서 상품이 되기 이전의 문학,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문학은 투자 대
비 수익이 없는 자본주의적 실패작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학은 자본주의를 
극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을 창작하는 사람이 있고 문학을 읽는 사람이 있
으며 누군가의 문학을 기억하기 위해 문학관을 건립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
가 오로지 자본주의적 논리를 기반으로 움직이지만은 않는다는 한 줄기 희망
을 보여준다. 우리는 강철에 비견할 단단함을 지닌 자본주의 이념 속에서도 
문학을 찾고 행복을 찾는다. 이념으로 인한 간섭과 갈등을 벗어나 문학을 매
개로 인간으로서의 실질적 존엄와 행복을 실현한다는 것은 황순원의 휴머니
즘이며 곧 황순원 문학관의 건립 취지를, 그리고 문학 자체를 관통하는 중요
한 삶의 가치이다.
소나기마을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문학 사회가 필요하다. 아니, 역사 사
회든 철학 사회든 좋다. 자본을 얼마나 투자해 얼마를 받을지 생각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박하게라도 행복해지고 싶다. 그것이 자본주의적으로
는 부질 없는 일일지라도 그 행복을 알아주고 키우는 세상에 살고 싶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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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것 중 왜 하필 문학이냐’라고 묻기 이전에 ‘문학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
를 주느냐’고 물어보고 싶다. ｢소나기｣ 속 소년과 소녀처럼 손에 잡히지 않아
도 가슴에 닿는 무언가에 웃고 우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 계산하기 전에 
향유하는 삶. 그런 문학 사회가 언젠가 각자의 땅에 드리우는 그날을 꿈꾼다. 
(작성자: 문성효)    
